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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umans have a long history of asbestos use. There are reports from the Roman era, of asbestos victims among the

slaves who worked in asbestos mines. The fact that asbestos can induce lung cancer and mesothelioma was verified epi-

demiologically in the 1960s. Asbestos related diseases are predominantly occupational in nature but can be caused by

environmental exposure. Environmental mesothelioma is mainly associated with tremolite asbestos and this information

comes from many countries including Turkey, Greece, Corsica, New Caledonia and Cyprus. In 1993, the first case of

mesothelioma in Korea was reported in an asbestos textile worker. Recently, some asbestos disease victims who lived

near an asbestos factory have their cases before the courts. A series of recent asbestos-related events in Korea, for exam-

ple, the shocking revelation of asbestos containing talc in baby powders have caused the general public to become aware

of the health risks of asbestos exposure. Asbestos related diseases are characterized by a long latency period, especially,

mesothelioma which has no threshold of safety. Hence the best strategy for preventing asbestos related diseases is to

decrease asbestos exposure levels to as low as possible.

Keywords: Asbestos, mesothelioma, environmental disease, baby powder

인류가 석면을 사용한 역사는 길다. 고대부터 석면을

사용한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고 로마시대에는 잠재적

건강 위험성을 암시하는 기록들이 있어 석면재해도 오

랜 옛날부터 있어왔다고 볼 수 있다. 로마시대 때 석면

광석을 캐거나 석면섬유로 직포를 짜던 노예들이 폐질

환을 앓아 젊은 나이에 숨졌다는 기록이 있다. 아마 지

금 우리가 석면폐라고 부르는 질병으로 추정된다. 로마

인들은 이 석면폐를 노예병이라고 불렀다.1) 현대 들어

와서 석면이 폐질환을 일으킨다는 보고는 19세기말부

터 있었지만 석면이 진폐증의 일종인 석면폐증(asbesto-

sis)을 일으킨다는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드러난 것은

1930년대이며 폐암과 악성중피종(mesothelioma) 등 직

업성 암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은

1955년 Doll과 1960년 Wagner 등이 석면노동자에서

발생한 폐암과 악성중피종을 보고하고 나중에 Wagner

가 동물실험에서도 이를 입증함으로써 인과관계가 확

립됐다.2) 당시 Wagner는 석면노동자가 아니었던 사람

도 비직업적 노출로 악성중피종에 걸린 사례를 보고했

다. 석면은 호흡기질환과 호흡기암 뿐만 아니라 췌장

암, 결장암, 위암 등 위장관계암과 난소암 등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석면폐증은 고농도의 석면에 노출되어야만 발생하는

양-반응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환경 노출보다는

주로 직업적 노출에 의해 생기며 폐암의 경우도 일정

농도 이상 석면에 노출된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석면과 흡연은 상승효과를 일으켜

석면과 흡연에 노출된 사람의 폐암 사망률은 그렇지 않

은 사람에 비해 각각 5배와 10배 가량 높은데 두 독성

물질에 모두 노출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

려 50배나 더 폐암에 걸려 사망할 수 있는 것으로 보

고됐다.4)

석면은 직업병이 아닌 환경성 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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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실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과 매스컴의

관심을 크게 끄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1999년 미국 몬

태나주 리비(Libby) 질석광산과 그 주변 주민이 석면의

일종인 투각섬석(tremolite)과 리히터라이트(richterite),

윈차이트(winchite) 등의 다른 각섬석(amphibole) 섬유

에 노출돼 집단적으로 석면질환에 노출돼 집단적으로

석면 관련 질환에 걸려 숨진 사건5)과 2005년 6월 일

본 오사카에 있는 석면건축자재 제조회사였던 구보타

사 인근 주민 가운데 악성중피종 등 석면피해자가 나

와 일본 열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른바 ‘구보타

쇼크’로 공장 주변 주민들도 석면의 희생자가 될 수 있

다는 사실6)은 석면의 위험성을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리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오스트레일리아, 이

탈리아 등 일찍부터 석면을 사용해 제품을 만들거나 석

면광산을 개발해온 나라에서 광부들과 석면공장 노동

자는 물론이고 광부들과 석면노동자의 가족이나 광산

또는 석면공장 인근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서도 석

면폐, 폐암, 악성중피종 환자가 속출했다. 또 중국 윈난

성 다야오 지방7)과 터키 아나톨리아와 카파도키아, 그

리스 이오니아 메트소보,8) 뉴칼레도니아, 이탈리아 코

르시카섬, 키프루스9) 등 청석면 또는 투각섬석이 주변

토양에서 다량 발견되는 자연발생석면(NOA, Naturally

Occurring Asbestos) 지역 주민들이 이들 석면이 섞인

흙을 벽돌과 치장벽토로 사용하거나 난로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해오다 악성중피종에 걸려 숨진 사례가 보고됐

다. 악성중피종은 흉막, 복막 등에서 발견되는 희귀암

으로 석면사용이 많은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일부

선진국은 발생률이 1백만 명 당 20~30명꼴이지만 이들

자연발생석면 지역에서는 1백만 명 당 100~1600명으로

매우 높았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도 석면광맥이 발달

한 곳인데 자연발생석면 지역에 근접해 사는 주민일수

록 악성중피종 발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0)

악성중피종은 현재까지 그 원인으로 석면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낮은 농도에 노출되더라도 암에 걸

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중피종 발생에는 안전한 계수가

없다(no threshold)는 것이 학계에서 널리 인정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 석면방직업체인 부산 제일화

학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여성이 악성중피종에 걸려 산

재보상을 받음으로써 첫 직업성암환자 및 첫 석면질환

자로 기록됐다11). 그 뒤 제일화학의 다른 다수 노동자

와 조선소, 브레이크라이닝 제조업체 노동자, 자동차수

리공, 지하철 노동자 등이 석면으로 인해 석면폐증과

폐암, 악성중피종에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에서 석면이 환경성질환으로서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서울지하철에 석면이 뿜칠 등의 형태로 다량

사용된 사실이 2000년대 중반부터 환경운동단체 등에

의해 시민들에게 알려지면서부터다. 또 2009년 들어 베

이비파우더와 의약품에 석면이 섞인 탈크가 사용된 것

으로 밝혀져 석면의 위험성이 대중의 관심사로 떠올랐

다. 한국산 베이비파우더에 석면이 섞인 탈크가 사용됐

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 제기는 1988년부터 있었으

나12) 학자나 전문가 등과 화장품업계, 규제당국자 모두

이를 소홀히 여겨 뒤늦게 문제가 터졌다. 여기에다 국

내 최대 백석면 광산이 있었던 충남 홍성군 광천광산

주변 일부 주민 역학조사에서 정밀검진을 한 210명 가

운데 115명이 석면폐증이나 흉막반 등 석면 관련 질환

또는 의심질환에 걸린 것으로 드러나면서13) 환경성 질

환을 일으키는 유해물질로서의 석면이 관심을 끌기 시

작했다. 또 제일화학 주변 주민 가운데 2명이 제일화학

에서 비산된 청석면 등에 노출돼 악성중피종에 걸려 숨

졌다며 그 유가족들이 제일화학 등을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경기도 광명시 재

개발 주변 주민 등 환경성 노출로 악성중피종에 걸렸

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점차 늘고 있다. 아직 공식적으

로 인정된 환경성 석면질환자는 없지만 조만간 나올 가

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에서 석면 수입과 사용, 제조는 2009년부터

백석면까지 금지됨으로써 미사일 등 군사목적과 특수

산업 용도 등 극히 제한적인 분야를 제외하고 전면 금

지됐다. 석면이 사용된 건물의 해체제거 작업장에서 근

로자들의 석면노출허용기준은 0.1개/cc이며 일반실내공

기 등 환경노출기준은 이보다 10배 강화된 0.01개/cc이

다. 이러한 기준은 이 이하에서는 안전하다는 안전기준

은 아니어서 되도록이면 이런 기준 이하에서도 관리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석면 광산 주변 자연발생석면 지역을 제외하면 일반

인들이 환경성 노출에 의해 석면 질환 에 걸릴 가능성

은 농어촌 지역 석면슬레이트를 비롯해 오래된 석면지

붕자재와 건물에 사용된 천장석면텍스 등이 낡아 석면

섬유가 공기 중으로 비산될 때, 그리고 석면이 들어 있

는 건축자재나 제품을 해체·제거할 때 가장 높다. 정

부는 2009년 8월부터 일정 면적 이상의 석면건축물은

노동부에 등록한 해체·제거업체만이 공사를 할 수 있

도록 했으며 2009년 11월말 현재 등록된 업체 수는

800개를 넘어섰다. 이처럼 업체수가 난립함에 따라 덤

핑수주나 하도급 관행은 여전하며 이는 정부가 정한 안

전한 석면해체·제거지침을 어길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충남 광천광산을 시작으로 전국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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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광산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단계적

으로 벌이고 있으며 한국광해관리공단이 2009년부터 석

면광산 주변 지역 토양석면지도 작성과 광해복원 사업

을 시작했다. 자연발생석면의 위해성 평가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인체위해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기반시료채취(ABS, Activity Based Sampling)가 중요

하다. ABS는 개인이 밭일 등 일상적으로 하는 노동과

여가 활동 때 흡입하는 공기를 채취하는 것이다. 국내

에서는 실내 및 야외토양풍동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광천광산 등 일부 광산지역에서 형식적으로 ABS를 바

탕으로 한 위해성 평가가 이루어졌다. 앞으로는 환경보

건학자들이 석면위해성 평가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환경부는 자연발생석면지도가 만들어지면 2011

년부터 자연발생석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이용개

발 행위 인허가 때 지형지질 관련 환경성 평가를 강화

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2011년부터 자연발생 석면

지역관리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하고 2012년

부터 자연발생석면 노출 우려지역의 석면 노출을 최소

화하는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14)

석면은 2009년 4월 베이비파우더 탈크 파동에서 보

듯이 다른 광물, 예를 들면 질석, 활석, 사문석, 연옥,

석회암, 백운석 등에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15) 따라

서 이들 광물을 원료로 제품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제

품에 대해서는 석면 함유 여부를 검사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2009년 5월 타일부착용 시멘트 일부 제품

에서 석면이 검출됐는데 이는 석면이 섞여 있는 국내

채광 백운석을 원료로 사용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석

면뿐만 아니라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인한 환경성 석면

질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좋은 사례라고 하겠다.

석면 질환은 10~50년이란 긴 잠복기를 지닌 것이 특

징이다. 지금 당장 석면 노출을 줄이더라도 그 효과는

30~40년 뒤에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 악성중피종 발생

최고점은 2040년 또는 2030년16)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석면질환의 특징인 긴 잠복기 때문이다. 이는 또 석면

질환에 걸린 뒤 환자가 자신이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석면에 노출됐는가를 기억하기 매우 어렵게 만든다. 실

제로 국내 중피종연구센터나 중피종감시체계에 등록된

악성중피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연구진이 과거노

출 조사를 한 결과 절반가량이 직업성 노출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노출

경로를 알지 못했다. 따라서 환경성 노출원을 원천적으

로 차단하고 환경성 석면 노출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

대해 널리 대중에게 알리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석면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기관과 석면 관련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할 전문가 집단이 부족해 국가 차원의 관

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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